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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능력의 감퇴는 언어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

들은 빈번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신경언어장애 환

자가 아닌 정상 노인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대

한 치료적, 교육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정상 노화

과정에 있는 노년층의 주의력 및 이름대기 능력을 살펴보고 이 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

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경상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46명으로, 연령에 

따라 두 집단(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주의력 과제(지속적·선택적·분리적 주

의력)와 이름대기 과제(Animal Naming Test: ANT, Short forms Korean Boston 

Naming Test: S-K-BNT, Verb Naming Test: VN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분리적 

주의력 과제에서의 환산점수는 젊은 노인 집단이 고령 노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고, 오류수는 고령 노인 집단이 젊은 노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명사, 동사 대

면이름대기 검사에서는 고령 노인 집단이 젊은 노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세 가지 주의력 과제의 환산점수 모두 S-K-BNT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지속적 

주의력 과제의 수행시간은 세 가지 이름대기 과제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그 상관 

정도는 약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인지기능의 둔화는 복잡한 주의력 과정의 처리나 목표단어의 의미적 표상과 음운적 

표상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노인군 내에서도 주의력 및 이름대기 능력에 

대한 연령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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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층의 인구수, 이들의 심리·신체적 변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능력

의 시대적 변화 등과 맞물려 노인 스스로 본인의 인지 및 언어능력에 대한 파악과 증진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지(cognition)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

을 이해,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서(Wheately, 1995), 

충동, 지각, 흥미, 동기, 기억, 논리, 사고, 학습, 문제 해결, 판단과 같은 정신적, 지적 과

정을 말한다(Murray, et al., 1980). 모든 사람들은 노화 및 손실의 과정에 놓여 있기 때

문에(이병진, 2011),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지기능은 감퇴하며

(Light, 1991), 이로 인해 기억력, 지남력, 주의력, 수행능력(executive function) 등을 포

함한 여러 가지 인지능력 저하와 언어능력의 감퇴 등을 보일 수 있다(김순희, 2013). 이

처럼 나이가 들면서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이 쇠퇴해가는 일반적인 노인에게

서 관찰되는 특색은(박현 등, 2012; 전미리, 안선영, 2011) 치매, 실어증 등과 같은 뇌손

상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인지 및 언어장애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성인 신경언어장애 환

자와의 감별 진단에 있어 중요한 규준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인지 영역 중 하나인 주의력은 과제를 수행하거나 원활한 인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으로써 상황과 관계없는 내·외적 자극에 산만해지지 않

고 일정한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향희, 2012).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기본적인 정보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약해짐에 따라(최

미선, 2012) 청년층과 비교하여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결

정을 내리는 능력 등에서 감소를 보인다(Reese & Rodeheaver, 1985). 이러한 주의력의 

감소는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고 의미지식 내에서 관련된 구어 정보를 인출(retrieval)하

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력은 크게 지속적(sustained), 선택적(selective), 그리고 분리적(divided) 주의력으

로 세분화할 수 있다. 지속적 주의력이란 오랜 기간 동안 간헐적이고 불규칙하게 나타

나는 목표자극에 대해 주의를 유지하거나(Hook et al., 1994), 장시간 어떠한 자극에 대

해 각성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Prinzel & Freeman, 1997). 선택적 주의력이란 

동시에 제시되는 여러 정보들 가운데 특정한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목표와 관계없

는 자극은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Verhaeghen & Cerella, 2002). 세 가지 주의력 중 가

장 고차원적인 분리적 주의력은 특정 조건에서 여러 종류의 과제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른 분리적 주의력의 저하를 

언급해 왔다(Broadbent & Gregory, 1965; Mcdowd & Craik, 1988; Salthouse et a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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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언어표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대기, 따라말하기, 그리고 담화 

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극 정보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주의력을 유지해야 하며, 과제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 혼란 자극을 배제하기도 해야 

한다. 따라서 주의력과 언어표현 능력은 분리해서 관찰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상 노인의 언어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구어 과제를 활용한 

평가가 실시되어 왔다(LaBarge et al., 1986; Ulatowska et al., 1998; Zec et al., 2005). 

이 중에서도 노인들은 특정 사물이나 사람의 적절한 이름을 기억해 내는 것을 가장 어

려워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노인들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가장 짜증나게 하는 기억장애

라고 보고되고 있다(Lovelace & Twohig, 1990). Brown과 McNeill(1966)은 어휘 인출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시점에서 아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혀 끝에서 

맴도는(Tip-of-the-Tongue: TOT)’ 현상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TOT 빈도와 이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았다(Heine et al., 

1999). 

명사 이름대기란, 특정 사람이나 물건, 장소, 행동에 이름을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언어 능력으로서 노인들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정확성과 유창성이 감소하고 느

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Nicholas et al., 1997). 선행 연구에 따르면, 70∼80대 노

인들은 그 이전 연령대의 성인들과 비교하여 대상 단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의미론적인 

오류를 보이거나 목표어와 비슷한 범주 내의 특징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esi et al., 2000; Mortensen et al., 2006). 생성이름대기

는 신경언어장애 환자에 대한 임상 평가와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과제로서(Audenaert 

et al., 2000), 이 중에서도 의미적 구어 유창성 과제는 뇌 기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

공해주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Bruyer & Tuyumbu, 1980; Capitani et al., 1999). 

선행 연구에서는 의미적 구어 유창성 과제 수행에서의 연령과 관련된 감퇴를 보고하면

서 이 과제가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의 기능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Audenaert et al., 2000; Baldo & Shimamura, 1998). 동사 이

름대기는, 사물의 움직임 또는 행동의 의미를 말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게 된다. 일반적으

로 동사는 의미영역이 조직화되어 있는 명사와 달리 위계 구조가 없고(계미경, 2007), 

이미지의 구체성이 떨어지며(Berndt et al., 1997), 전두엽-피질하 회로

(frontal-subcortical circuits)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측두엽의 영향을 받는 명사 

이름대기 능력과는 다른 처리과정을 통해 인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Aggufaro et al., 

2006). 정상 노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사 이름대기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Ramsay et al., 1999), 사실상 연구된 바는 적은 편이다. 

노인의 명사 이름대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스턴 이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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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Boston Naming Test: BNT, Kaplan et al., 1983)를 사용한다. 60개의 흑백 그림으

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구에서 정상 노인들은 연령이 10년 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그 수

행력이 평균 2%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nnor et al., 2004). 생성 이름대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미 또는 글자 범주 유창성 과제에서도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저하된 능력을 보이며, 80대 후반에는 감퇴 정도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언급되

고 있다(Rodriguez-Aranda & Martinussen, 2006).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처리 속도의 둔화와 주의력의 손상은 담화 주제의 일관

성과 응집력을 낮출 수 있으며(Glosser & Deser, 1992), 이는 단계적인 어휘 인출 처리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이름대기 능력과도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즉, 이름대기 처리과정

은 주의집중, 지각, 기억력과 같은 인지능력과 어휘지식, 음운론 및 의미론적 과정과 같

은 언어처리 과정이 모두 결합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하위요소의 문제로든 이름대

기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Wolf & Segal, 1992). 따라서 신경언어장애 환자에게 가

장 흔히 나타나는 언어증상 중 하나인 이름대기 수행력에(성지은, 김진경, 2011) 주의력 

수준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치료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상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주의력과 이름대기 능력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의력과 이

름대기 능력에 대한 분석은 이름대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구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의력 및 이름대기 능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상 노인의 연령에 따른 세 가지 주의력 과제별 수행수

준(환산점수, 오류수, 수행시간)과 생성이름대기, 명사 및 동사 대면이름대기에서의 수행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노인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첫째, 과거 또는 현재에 

신경학적, 정서적, 청각적 질환으로 인한 진단 및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둘째, 한국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상의 수행이 K-MMSE 규준(강연욱, 2006)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갖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며, 셋째, 과제 수행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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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문제가 없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위의 선정 기준을 통하여 포함된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65～74세의 젊은 노인(young 

old, 평균 연령 = 70.40세±2.64)과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old old, 평균 연령 = 80.38세

±4.22)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Mathuranath et al., 2003). 두 집단의 교육수준과 

K-MMSE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교

육수준(p = .464)과 K-MMSE(p = .067)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젊은 노인(N=20) 고령 노인(N=26) t p

교육수준(년) 4.10(±3.39) 3.35(±3.46) .739 .464

K-MMSE(점) 24.85(±2.46) 23.32(±2.90) 1.881 .067

2. 검사도구 및 절차

 

검사는 독립된 조용한 방에서 검사자와 대상자 간에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

해 검사 내용은 모두 녹음기(모델명: sony CRB-02U)로 녹음하였다. 

검사 과제는 노년기 의사소통능력 검사로 개발된 태블릿 디바이스(iPad) 프로그램 중 일

부인 주의력과제(예: 지속적, 선택적, 분리적 주의력)와 동물 이름대기 검사(Animal Naming 

Test: ANT),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의 단축형(Short forms Korean-Boston Naming 

Test: S-K-BNT), 그리고 동사 이름대기 검사(Verb Naming Test: VNT)를 실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위 검사영역들은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통해 선택된 문항들로 구성되

어 있다(김향희 등, 2013).

1) 주의력 과제

지속적 주의력과제는 네 가지 종류의 동전을 무작위로 제시하고 자료 내에서 100원 

짜리 동전만 찾아 선을 잇도록 지시하였다. 선택적 주의력과제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소리를 들려준 상태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한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도록 지시하였다. 분

리적 주의력과제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소리를 들려준 상태에서 지속적 주의력 과제에

서 실시한 100원 짜리 동전 잇기와 선택적 주의력 과제에서 실시한 종소리에 맞춰 책상 

두드리기를 함께 하도록 하였다. 해당 과제의 기본 화면 구성은 동일하나, 실시하고자 

하는 주의력 과제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청각적 자극이 변화된다. 간략한 예시는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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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주의력 과제 예시

2) 이름대기 능력 검사

생성이름대기 검사는 의미적 구어유창성 과제를 선택하였다. 의미범주 내에서 과일, 

도구 범주는 교육년수나 성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pitani, 

Laiacona & Barbarotto, 1999). 따라서 가장 중립적인 ANT를 실시하였다. ANT는 제한

된 시간 내에 동물 범주 내의 어휘를 연상하는 것으로써 발달 및 노화상에서의 문제와 

신경학적 장애군을 대상으로 어휘-의미(lexico-semantic)능력과 전두엽, 측두엽 및 미상

핵의 병변을 밝히는데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García-Molina, Bernabeu Guitart & 

Roig-Rovira, 2010; Koren, Kofman & Berger, 2005).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과제를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한 후 본 항목을 시행하였으며, 30초의 제한된 수행시간(Kim et 

al, 2011) 동안 대상자가 알고 있는 동물의 이름을 최대한 많이 말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Korean Boston Naming Test: K-BNT, 김향희, 나덕

렬, 1997)는 명사 대면이름대기 검사로써 중추신경계 손상, 특히 이름대기의 어려움을 

보이는 뇌손상 실어증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검사로 사용되고 있다(Albert, 1981; 

Benson & Ardila, 1996). 최근에는 인지장애로 인한 이름대기 인출의 어려움을 평가하

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BNT의 단축형인 S-K-BNT를 사용하였

는데, 이는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여 내적합

도 또는 외적합도 MNSQ가 1, 2인 문항을 일차적으로 제외하였다(Linacre, 2012). 성별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추가로 제거한 후 축소된 최종 15개 문항을 선정한 것이

다. 검사 방법은 대상자에게 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킨 후, 제시된 명사관련 그림

을 보고 검사자의 질문(예: 이것은 무엇입니까?)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VNT는 동사 대면이름대기로써 측두엽 관여에 민감한 명사 산출과 달리 전두엽 관여

에 따른 동사 산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제이다(Piatt et al., 2004). 본 연구에서 사

용된 과제는 동사의 세 범주인 동작, 이동, 그리고 상태변화 동사를 포함하도록 구성하

였다. 단어 선택 근거는 1) 한국어 기초어휘사전에 포함된 단어 중에서, 2) 유의어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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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갖고 있지 않으며, 3) 동영상으로 제작이 가능한 단어였다. 5초짜리 동영상으로 제

작 후, 노트북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다음 화면을 다 보신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수준에서의 이름대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과제로 실시한 각 과제의 간략한 예시는 그림 Ⅱ.2와 같다.

    

    의미적 구어유창성            대면이름대기           동사 대면이름대기

<그림 Ⅱ.2> 이름대기 과제 예시

3. 자료분석

1) 주의력 과제

주의력 과제는 (1) 채점기준에 따른 환산점수, (2) 오류수, (3) 과제의 수행시간을 포

함한 세 가지 점수체계로 산출하였다. 지속적 및 분리적 주의력 과제의 수행수준은 오

류수와 과제의 수행시간으로 각각 분석하였고, 오류수와 수행시간에 근거한 채점기준에 

따라 4점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선택적 주의력과제의 수행수준은 과제 수행에 일정한 

수행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류수만을 분석하였으며, 오류수에 따라 4점 척도로 점수

화하였다. 

2) 이름대기 검사

ANT는 동물 범주에 속하는 낱말을 적절하게 산출한 경우, 정반응으로 인정하였다. 강

연욱 등(2000)의 분석방법에 따라 상위 개념의 단어와 구체적인 하위 개념의 단어를 함께 

반응한 경우에는(예: 새, 비둘기, 참새, 까마귀) 구체적인 하위 개념의 단어(예: 비둘기, 참

새, 까마귀)만을 점수에 포함시키고 상위 개념의 단어(예: 새)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S-K-BNT는 오류수, 반응시간, 수정 여부에 따라 4점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1) 대상

자가 5초 내에 정확한 목표어휘를 대답하여 정반응을 보이는 경우 3점, (2) 5초 후 정반

응을 보이는 경우 2점, (3) 수정 후 정반응을 보이는 경우 1점, (4) 오반응을 보이면 0점

으로 처리하였다.

VNT는 목표어가 동사이므로 목표어의 어간을 포함하여 산출하면, 정반응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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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젊은 노인 고령 노인 t p

환산점수

지속적 주의력 2.15(.75) 2.04(.94) .428 .671

선택적 주의력 3.00(.00) 2.96(.20) .875 .386

분리적 주의력 1.35(.93)  .72(.89) 2.308  .026*

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어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이 많이 사

용하는 단어일 경우(예: 떨어지다 → 떨지다), 정반응으로 처리하였다. VNT 또한 

S-K-BNT와 같은 방법으로 4점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4.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0.0)

으로 분석하였다. 두 노인군 간 교육수준, K-MMSE의 동질성을 검증하고 연령에 따른 

주의력 과제의 수행수준 및 이름대기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주의력 과제의 수행수준과 이름대기 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령에 따른 주의력 과제에서의 수행

연령에 따라 주의력 과제에서의 수행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표 Ⅲ.1), 주

의력 과제의 환산점수는 지속적 주의력(t=.428, p=.671), 선택적 주의력(t=.875, p=.386)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분리적 주의력과제에서의 수행은 고령 노인 집단이 

젊은 노인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았다(t=2.308, p=.026). 오류수에 대한 비교에서, 

분리적 주의력 과제에서는 고령 노인 집단이 젊은 노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오

류를 보였지만(t=-2.749, p=.009), 지속적 주의력(t=-1.610, p=.117)과 선택적 주의력

(t=-.875, p=.386) 과제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행시간에서는 각 과

제별로 연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지속적 주의력: t=-1.400, p=.169; 분리적 주의력: 

t=-1.147, p=.259).

<표 Ⅲ.1>             주의력 과제의 수행에 대한 연령 그룹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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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젊은 노인 고령 노인 t p

오류수

지속적 주의력  .15(.49)   .65(1.50) -1.610 .117

선택적 주의력  .00(.00)  .08(.39) -.875 .386

분리적 주의력  1.26(1.50) 3.21(2.78) -2.749  .009
**

수행시간§ 지속적 주의력 20.47(9.48)  25.08(11.81) -1.400 .169

분리적 주의력 21.74(5.23) 23.89(6.32) -1.147 .259

§ 단위: sec(초), *p<.05, **p<.01

2. 연령에 따른 이름대기 능력 

연령에 따른 이름대기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그림 Ⅲ.1), ANT(t = .893, p = 

.377)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과제인 S-K-BNT(t = 3.186, p=.003)와 VNT(t = 3.111, 

p = .003)에서 고령 노인 집단이 젊은 노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그림 Ⅲ.1> 이름대기 과제에서의 수행에 대한 연령 그룹 간 비교

3. 주의력과제의 수행 수준과 이름대기 능력 간의 관계

주의력과제에서의 수행 수준과 이름대기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Ⅲ.2), 세 

가지 주의력과제에 대한 환산점수 모두 S-K-BNT와 정적(positive) 상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VNT는 지속적 주의력 과제의 환산점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두 가지 

주의력 과제별 오류수는 S-K-BNT 점수와 부적(negative) 상관을 보였다. 수행시간에

서는 지속적 주의력 과제의 수행시간이 세 가지 이름대기 과제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

여, 지속적 주의력 과제에서의 전체 수행시간이 길어질수록 ANT, S-K-BNT, 그리고 

VNT에서의 수행력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상, 분리적 주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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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의 오류수가 증가할수록 S-K-BNT 수행 수준이 미약하게 감소하는 관계를 보

이는 것 외로는, 나머지 유의한 상관관계 모두 그 강도가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김명소, 오동근, 2004).

<표 Ⅲ.2>          주의력과제 수행수준과 이름대기능력 간의 상관관계

변수
이름대기 능력

ANT S-K-BNT VNT

환산점수

지속적 주의력  .118  .344*  .311*

선택적 주의력 -.003  .328* -.059

분리적 주의력  .128   .396**  .105

오류수
지속적 주의력  .013 -.350* -.278

분리적 주의력 -.058  -.477
** -.186

수행시간
지속적 주의력  -.384** -.374* -.332*

분리적 주의력 -.165 -.206 -.207

*p<.05, **p<.01

Ⅳ. 논의 및 결론

노년기에는 언어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지기능이 60세 이후부터 감퇴되면서(김

혜원, 2010)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를 촉진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리적인 노화

과정에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는 의사소

통의 어려움을 해결해줌으로써 노년층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름대기와

(Critchley, 1984) 인지능력의 한 영역인 주의력의 수행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정상 노인의 주의력 수준과 이름대기 능력상에서의 연령 효과를 살펴보

고, 주의력 수준과 이름대기 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얻은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의 분리적 주의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선택적 주의력과 지속적 

주의력 과제의 수행수준은 노인군 내에서 연령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분리적 주의력 과제에서는 고령 노인이 젊은 노인에 비해 환산점수가 유의하게 

낮고 오류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노화과정에서 인지기능 관련 신경 네트

워크의 중심적 뇌 영역인 전전두피질이 뚜렷하고 일관되게 감소하므로(Cohen & 

Servan-Schreiber, 1992; Colcombe et al., 2006; Gordon et al, 2008; MacDonald et al., 

2000; Miller, 1999), 과제 간 전환이 필요하거나(Kramer et al., 1999), 방해자극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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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거나(Connelly et al., 1991), 자극들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하는(Gratton et al., 

2009) 등의 높은 인지기능을 요구하는 과제에서는 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더 복잡한 주의력 과정은 많은 자극 처리를 요구하므로 단기기억 용량의 감소로 인

한 정보처리의 한계를 보이는 노인들의 경우, 복잡한 지각처리와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한다(Habak & Faubert, 2000; McDowd, & Craik, 1988; Reese & 

Rodeheaver, 1985; Welford, 1977). 따라서 제시된 분리적 주의력 과제가 더 복잡할수록 

이러한 연령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Salthouse, 1984; Somberg & 

Salthouse, 1982). 위 결과는 연령에 따라 분리적 주의력의 수행이 감소한다고 언급한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Broadbent & Gregory, 1965; Mcdowd & Craik, 

1988; Salthouse et al., 1984). 

둘째, 노인의 대면 이름대기 능력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두 집단 간 ANT, 

S-K-BNT, 그리고 VNT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고령 노인이 젊은 노인에 비해 유의하

게 낮은 S-K-BNT와 VNT 점수를 보였다. 노화과정에서 명사 이름대기 능력의 감소는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Borod et al., 1980; LaBarge et al., 

1986; Mackay et al., 2002; Verhaegen & Poncelet, 2013).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령 노인

집단에 속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도 그 이전 연령군과 비교하여 명사 이름대기 

능력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Mackay et al., 2005). 명사 이름대기 검사는 알츠

하이머성 치매, 의미 치매 환자 등과 같이 퇴행성 신경언어장애 환자의 의미지식과 이

에 대한 접근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빈번히 실시되는 검사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

류수, 반응시간, 수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명사 이름대기 능력을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위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고령 노인은 젊은 노인에 비해 명사 이름대기 산출 과정에서 

인출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반응을 보이는 빈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젊은 

노인에 비해 고령 노인에게서 정보 전달 과정의 문제와 단어 인출 시 긴 잠복시간

(latency)의 영향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남을 의미한다. 또한 명사 이름대기 과제에서는 

정상 집단의 수행에 있어서 천정 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수행 차

이를 논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Laws,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IRT를 통해 축

약된 15개의 그림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상 노인들 내에서의 연령에 따른 명

사 이름대기 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이 문항을 백질(white matter) 변성 

환자와 경도 인지장애 환자,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도 실시해봄으로써 

정상 노인과 대조되는 환자의 유형별 명사 이름대기 능력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을 것

이다. 

노년층의 동사 이름대기 능력은 청․장년층에 비해 저하된 능력을 보이며(Barresi et 

al., 2000; Mackay et al., 2002) 이러한 수행력의 저하는 50대부터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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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에 이르러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Ramsay et al., 1999). 본 연구

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VNT 수행에서의 연령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즉, 65～74세 

노인들에 비해 75세 이후에는 더욱 감소된 동사 인출 능력을 보여, 노인군 내에서 해당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청·장년층과 노년층

의 동사 이름대기 능력을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성은지, 곽은정, 2012), 노년층이 청·장

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군 내에

서의 연령 효과도 발견하였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동사 이름대기 능력은 장년층에서 

젊은 노인, 그리고 고령 노인으로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향

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동사 이름대기 검사에서 연령 변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ANT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연령에 따른 경향성은 발견되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Kaern et al., 1998; Kazora & Cullum, 1995). 선행 연

구에서도 연령 증가와 ANT 수행력 간에는 부적 상관이 보고되기도 한다(Kempler et 

al., 1998). 그러나, 교육 수준을 통제한 후에는 연령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는 등(강연욱 등, 2000) ANT 수행력에 대한 합의된 일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단어유창성 과제 중에서도 ‘동물’ 범주는 ‘탈 것’과 같은 다른 범주에 

비해 그 수행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최현주, 2010), 교육년수나 성별

에 의해 야기되는 개인적 편향에서 가장 중립적인 것으로 언급된다(Loonstra, Tarlow 

& Sellers, 2001). 그러므로, 동물 이름대기 과제 특성 상, 정상 노인군 내에서의 수행 

차이를 민감하게 발견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러한 결과는 치매 환자 진단에서 가장 

민감한 변별력을 지닌 동물 이름대기 과제의 강점을 부각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Haugrud et al., 2010; Troyer et al., 1997).

셋째, 주의력 과제의 수행수준과 이름대기 능력 간에는 약한 정도의 상관성이 있다. 

ANT, S-K-BNT, 그리고 VNT를 포함한 이름대기 과제 모두 지속적 주의력 과제의 수

행시간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그 강도는 약한 편이었다. 지속적 주의력 과제에서 수

행시간이 길다는 것은 주변 자극에 의해 주의가 쉽게 분산되어 과제에서 이탈하려하기 

때문에 바른 수행을 하더라도 사실상 긴 수행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Filley 

& Cullum, 1994). 이러한 인지 처리의 둔화는 단어의 의미적 표상과 음운적 표상 사이

의 연결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Burke, et al., 1991; Burke & Shafto, 

2004), 이름대기 능력 저하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환자의 주의집중 손

상 정도는 언어평가와 치료에 영향을 주며, 집중의 문제는 치료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

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김향희, 2012). 따라서 주의력 과제와 이름대기 

과제 간의 상관관계가 그 강도는 미약하더라도, 임상 현장에서 신경언어장애 환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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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대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제에 초점(focus)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

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활동들이 포함된다면 이름대기 능력 증진에 고무적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 노인의 인지 및 언어능력에 대한 연구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

소통능력의 변화를 파악하여 이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를 보이는 고령 환자들을 위

한 정상 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사점을 지닌다(김정완, 김향희, 2009).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정상 노년층의 주의력 과제별 수행수준과 이름대기 능력에 

대한 이해는 준임상적(subclinical) 환자나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들에 대한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검

사가 이루어졌으며, 교육년수가 다소 낮은 편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 노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결과로 일반화하는데는 다소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 많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정상 노인의 말, 음성, 언어, 인지 능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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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decrease in cognitive ability through the aging process may lead to a 

decline in language ability, elderly people often hav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attention and naming abilities of the elderly who are in 

the normal aging process and to define relations between these abilities. The 

subjects were 46 female elderly people who reside in the Gyeongsang-si, 

Gyeongbuk.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young old: 65∼74 years, old old: 

75+ years) and an attention task and a naming task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the young old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rating scores in the divided attention 

task than the old old group. The old old group had significantly more errors than 

the young old group. In the noun and verb confrontation naming test, the old old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than the young old group. Rating 

scores in the three attention tasks showed a slight positive correlation with 

S-K-BNT. Performance time with a sustained attention task showed a s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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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correlation with all three naming tasks. Putting the above research findings 

together, a decline in cognitive functions through the normal aging process may 

weaken handling complex attention processes or connection between semantic 

representation and phonologic representation of target words. Also, age effects about 

attention and naming abilities exist in different elderly groups.

Keywords : Elderly, attention, naming, age effect


